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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월 미국 SAAR 1,715만대 (+0.6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$3,736 (+8.5% YoY) 

4월 미국 자동차 총 판매는 영업일수 축소 (24일, -7.7% YoY) 영향으로 전년

동월 대비 -4.8% 감소됐다고 추정 (미국 M/S 1위 업체인 GM, 4월 이후 판매

실적 월간이 아닌 분기 기준으로 공개하기로 결정).  

SAAR는 1,715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+0.6% 늘어났으며, 8개월 연속 1,700만

대를 상회하며 안정적 수요 상황을 대변. 산업 평균 대당 인센티브는 $3,736이

었으며, ASP가 높은 SUV와 Pick-up 판매비중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

+8.5% 증가. 

현대차 5.6만대 (-11.1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$2,961 (-5.5% YoY) 

생산 및 판매 Mix 변화가 진행 중인 현대차 4월 판매, 예상대로 감소세 지속. 

현지공장 생산축소 모델인 쏘나타 (-41% YoY), 아반떼 (-14% YoY)는 큰 

폭의 판매감소 실현. 다만, 수출 SUV 모델인 코나 (+30% MoM, 3월 출시), 

투싼 (+30% YoY)은 높은 판매증가를 기록. 전체 판매볼륨의 YoY 개선은 신

형 SUV 싼타페의 현지공장 투입이 예정된 6월 이후로 예상. 

재고가 쌓여 높은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했던 Sedan 모델들의 생산축소로 평균 

인센티브는 $2,961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 (19개월만에 처음, 현대차 자체집계 

기준 2달 연속 YoY 감소). 향후 생산 Mix 변화 지속으로 추세적인 YoY 인센

티브 감소 전망. 

기아차 5.1만대 (-5.2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$3,894 (+20.0% YoY) 

수출 모델인 스토티지 (+35% YoY)의 판매성장이 두드러졌으나, 영업일수 감

소와 Sedan 모델 부진 (K3 -12% YoY, K5 -23% YoY)으로 전년동월 대비 

-5.2% 판매 감소를 기록하며 기대치에 부합. 

주요 브랜드별 YoY 판매볼륨 증가 폭 

전체산업 -4.8%, 토요타 -4.7%, 닛산 -28.1%, 혼다 -9.2%, GM -2.7% 

(Auto Data 추정), Ford -4.5%, FCA +4.3%, VW +3.2%, BMW +4.2%, 

Daimler +2.1%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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